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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
다. 그동안 군 생활하면서 해외여행 갈 시
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었기도 하였지만
업무처리하기도바쁜데여행은무슨여행
이냐며곱지않는눈으로바라보는상관의
눈치때문에가지못한이유가더클것이
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부산에 사는 동생

이 모든 일정을 계획하여 3박 4일동안(2
월 4일~8일) 부부동반으로 중국 심천(深
川)을다녀왔다. 
심천深川은중국광동성중남부연해(홍

콩 북쪽에인접)에 위치한 2,020㎢ (서울
605.4㎢)의 면적을 가진 연평균 기온
22.4˚C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를 가진

곳이다. 송대 남송의 소황제가 몽고군에
쫓겨더이상갈곳이없자바다에뛰어들
어 자결한 곳으로, 그때부터 심천만 일대
에서송대백성들이손님으로자리잡아이
민자들의마을이된곳이다. 
원래어업을주생계수단으로하여인구

는 2만명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 후반
등소평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유
동인구를 포함하여 600여만명 (호적인구
165만여명)으로늘어났다. 그래서심천사
람들은 등소평을 매우 사랑하여 등소평의
도시라고도하며등소평이죽은것을몹시
서글퍼한다고도한다. 서비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 여성 대 남성의
성별 비율이 7:3이라서 남자의 인기가 대
단하다고한다.
설레는마음으로비행기를탔다. 비행기

안 뒷좌석에서 공중도덕이라고는 배운 적
이 없는 듯이 떠들고 있는 중국인들의 수
다를 들으면서 3시간 정도의 비행끝에 광
저우(廣州) 비행장에도착하였다.
광저우는2000년의긴역사를가진도

시이며, 중국 광둥성(廣東겛)의 성도(겛都)
이자 화남(華南)지방 최대의 무역도시로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 제3의 대도
시이다. 연평균기온은 21.8℃이며 면적은

7,434㎢, 인구는 1,000만여명
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심사장에

들어섰다. 안내원이 군인과 같은
제복을입고버티고서있어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외국인 전
용 심사장에 줄을 서 있는데 제복
입은 안내원이 뒤에 와서 툭 치고
뭐라고하면서한가한줄로이동하

라고 손짓한다. “야! 저쪽으로 가”라는 느
낌을받을정도로기분이좋지않았다.
공안에게 잘못보이면 끌려가 혼난다고

하여군말없이다른줄로이동하였다. 야
쿠자처럼생긴동생이잡혀갈까봐웬지모
르게 걱정된다. 출입국 심사를 하는 여러
곳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띈다.
안내원인지,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르지만
전부 군인같은 제복을 입었다. 이미 경제
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하 공
안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입국심사를마치고가이드를만나미니

버스를 타고 광저우에서 2시간 정도 떨어
져있는심천으로향하였다. 광저우공항에
서 이동 중에 보이는 빽빽하게 치솟은 건
물들을 보며 중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발전했다는 것을 느
낄수있었다. 과거중국의물가가 10배정
도 싸서여행지로서적합하다거나, 기업체
가진출하면그들의싼인력으로기업이익
을많이올릴수있었다고했던 10년전과
는 너무도 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광저우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늘어나는 퇴색된 건
물을 보고 2010년 아시안게임이후 거품
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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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공항에서2시간거리…‘등소평의도시’라불려

문> 저는 갑으로부
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
여거주하다가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
간이 경과한지 6개월
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 갑이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는통고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
간 1년이경과된후묵시적으로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인 2
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고주장할수는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 미

만으로 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
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주택의
명도를청구할수는없지만, 임차인은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의 반환청구나 경매시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
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
여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을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4조제1항

에 의하면“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정한임대차는그기간을 2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
로정한기간이유효함을주장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위사안의경우와같이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된 임대차기간(1년)이
경과한경우약정임대차기간경과후의기
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최단존속기간의규정이적용되
는경우에해당되는지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

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
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제1항의적용
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
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
대차가종료되었음을이유로그종료에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
사하는경우에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미
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
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
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항, 제4조 제1항에따른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존속을주장하는경우까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
다.”라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최초의 임차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되고, 귀하의
주장처럼 3년(최초의 약정임대차기간 1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
을것으로보입니다.

1년의약정기간만료후묵시적갱신의경우주택임대차기간●박형수변호사의생활법률

중국 심천 위치도.

광저우 공항.

칼럼위원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적으

로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하

공안통치를하는나라라는것을

실감할수있었다.”




